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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바다 섬들의 낙원 추 자 도
최성민∙한겨레신문문화생활부장

추자도
쉬어가는 쪽

▲ 추자도에서 바라본 제주도. 마라도에서 성산포까지 한라산 몸뚱아리 제주도 전체가 한 눈에 보인다.



좁고 인구가 많은 땅 뭍에서, 더구나 피서길이면 붐비기 마련인 여정에

서 피서여행지로 섬은 매력 만점이다. ‘나만의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면 이때 섬을 향해 짐을 꾸린다. 자연의 자애로움과 풍성함이 있고 사람들

의 따스한 인정도 살아있는 곳, 이 무렵 여름의 여운도 남아 있으면서 일상

적인 주위와는 퍽 이색적인 곳으로 떠나보면 그 여정의 두터운 인상은 오

래 기억에 남아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제주도 가는 길목에 있는 추자도가 그런 곳이다. 추자도는 보통의 섬과

는 다른 점이 많다.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생소하지만 수평선 너머

사각지대에서 크고 작은 42개의 섬들이‘떼섬’(추자군도)으로 섬나라를 이

루고 있다. 그 섬들엔‘추자 10경’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풍치가 들어있고,

슴새 흑비둘기 등 희귀한 새들이 사는‘새들의 낙원’(사수도)도 있다. 그런

가 하면 지금쯤 멸치 떼 뒤를 따라 다니는 고등어와 삼치가 무더기로 잡혀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추자도는 완도와 제주도의 중간에 있다. 따라서 맑은 날 추자도에서

는 완도의 보길도가 코 앞(실제로는 배로 1시간 거리)에 보이고, 진도의

맹골도, 해남 땅끝쪽이 다 보인다. 또 제주도 한라산이 통째로 보이는

데, 이렇게 한라산을 한눈에 다 보기는 날 좋은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

더라도 포착하기 어려운 일이다. 추자도에서 한라산이 통째로 보인다는

것은 봉우리에서부터 좌우 산자락 끄트머리, 산허리에 얹혀 있는 오름

(기생화산)들, 그리고 마라도까지, 제주도 전체가 한눈에 다 보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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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뜻한다. 

추자도는 상추자도와 하추자도가 다리로 이어져

있다. 추자도 주변엔 횡간도와 추포도 등 2개의 유

인도가 있다. 횡간도엔 10여 가구가 미역과 돌김 등

해초를 따고 자연산 전복을 잡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 주변이‘고기밭’이어서 뭍에서 오는 낚시꾼

들 맞는 일이 생계에 보탬이 된다. 추포도엔 홀로 사

는 노인(독거노인)의 집 2가구가 있었는데 지난달 한

노인이 돌아가 한 집만 남았다. 

먼 바다에 있는 섬들이 대개 애틋한 정이 담긴 이

름을 갖듯이 추자도의 새끼섬들도 그렇다. 푸랭이

섬, 섬생이(쥐섬), 다무래미, 악생이, 수령섬, 미역

섬, 밖미역섬, 납덕이, 큰보름섬, 덜섬, 검은가리, 사

자섬, 쇠머리섬.. 이런 섬들의 생긴 모습, 그 섬들 주

변에 고기가 노는 모습, 그 섬들 사이에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이‘추자 10경’으로 전해오고 있다. 

추자도는 먼 섬인 만큼 질 좋은 생선이 많이 난

다. 주로 멸치-고등어-삼치의‘먹이사슬’순으로

세 종류의 고기가 잡힌다.

봄부터 7월말까지 멸

치가 나며 8월부터

초가을까지는 고등

어가, 가을에 들면

서는 삼치가 떼로 잡

힌다. 각각 큰 고기가

작은 고기 뒤를 물고 다

니기 때문이다. 추자도 부둣

가 어판장에서는 새벽마다 갓 잡아온 생선 경매가

열려서 뭍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제공한다. 이 무렵

추자도 부둣가 방파제는 좋은 낚시터가 된다. 고등

어가 잘 물리고, 가끔 삼치도 올라온다. 갓 잡아온

고등어와 삼치를 회로 맛볼 수 있다. 특히 고등어회

는 추자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어렵다.

‘추자도 멸치젓’은 가장 신선하고 깊은 맛이 있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다. 또‘추자도 참조기젓’도 이

곳만의 특산이다. 

추자도
쉬어가는 쪽

▲ 추자도 멸치젓

▼ 추자도 앞바다에서 보길도(가운데 안개 낀 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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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길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에 있는 군도(섬무리). 제주실호부터 북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있다. 동경

126도15분�126도24분, 북위 33도53분�34도에 자리잡고 있다. 상∙하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등 4

개의 유인도와 직구도, 푸랭이섬 등 38개의 무인도 등 모두 42개의 섬으로 되어있다. 푸랭이섬에는 식

수와 동굴이 있고. 새똥으로 자생하는 산무와 달래가 많다.

추자군도 부근 수역은 남해어장의 중심지로 난류성어족의 회유가 많아 연중 어로작업이 활발하며, 고등

어, 전갱이, 삼치, 방어, 갈치 등이 잡힌다.

전남 완도에서 매일 오전 8시 추자도로 떠나는 차도선‘바다훼리호'(061-555-0655)가 있다. 3시간 걸

리며 요금은 편도 2만1300원이다. 승용차는 편도 8만원 안팎. 제주에서 완도로 돌아오는 길에 추자도에

들르는‘온바다훼리호'는 제주 2부두에서 오후 3시에 떠난다. 2시간 걸린다.   

상추자와 하추자에 대우장과 해변장 등 7곳의 여관과 50여곳의 민박집, 20곳의 식당이 있다. 섬 안에

마을버스가 1대 있어 1시간에 1회 운행한다. 택시는 없다.

�  � 추자 10경
우리나라 섬들이 군도(群⛒)를 이루고 있는 곳 가운데 그 섬의 이름을 딴‘…

10경’이 적지 않다. 군산 선유도의‘선유 10경’, 울릉도의‘울릉 10경’, 제주 우

도의‘우도 10경’, 추자도의‘추자 10경’등이 그것이다. 이는 섬들의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섬사람들이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여행길에

이들 10경에 담긴 뜻을 새겨 보면서 자연의 포근함에 가까이 가보자. 

‘추자 10경’은 다음과 같다. 

1  우두일출(㜊➃㥗䀋)=소머리섬 해돋이, 소 머리 위로 해가 뜨는 듯하다. 

2  직구낙조(㶟龜�㰰)=직구도 저녁노을

3  신대어유(㊦⛂㐓㡠)=하추자 신대바다의 황금어장

4  수덕낙안(ㆧ⛈�㍌)=수덕도(사자섬) 사자봉에서 기러기들이 먹이를 쫓아 쏜살같

이 바다로 내리꽂히는 광경

5  석두청산(〶➃㽆⽧)=하추자 청도의 머리모양 봉우리와 주변의 푸름

6  장작평사(㨦㧪䈓⻤)=신양포구(장작지)의 잔 돌이 이루어낸 해변

7  망도수향(⩢⛒ㄺ䎏)=추자도의 맨 동쪽에 있는 망도. 추자 사람들은 타향에서 돌

아올 때 고향을 지키는 이 섬을 맨 먼저 보고 가슴이 설렌다.

8  횡간추범(䔾干㿲Ⲻ)=횡간도 주변으로 흰 돛단배들이 떠 가는 풍경

9  추포어화(㿩䈬㐓䒉)=추포도의 멸치잡이 불빛

10  곽게창파(곽게㺃䆂)=유배객들은 제주도에 올 때 세상의 인연을 지워버릴 듯 푸

르른 관탈섬(곽게)의 물결 앞에서 갓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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